
제 목 : 한국경제 일자 가판 투자상품인 에 원금8.31 ELS「

보장하라는 건 틀린 이야기다 제하의 기사 관련」

기사 내용기사 내용기사 내용기사 내용

한국경제는 일자 가판 투자상품인 에 원금보장하한국경제는 일자 가판 투자상품인 에 원금보장하한국경제는 일자 가판 투자상품인 에 원금보장하한국경제는 일자 가판 투자상품인 에 원금보장하
라는 건 틀린 이야기다라는 건 틀린 이야기다라는 건 틀린 이야기다라는 건 틀린 이야기다 제하의 사설제하의 사설제하의 사설제하의 사설에서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고유계정으로 운용하는 주가연계증권주가연계증권주가연계증권주가연계증권
자금을자금을자금을자금을 별도의 신탁계정으로 따로 떼어내는 방안별도의 신탁계정으로 따로 떼어내는 방안별도의 신탁계정으로 따로 떼어내는 방안별도의 신탁계정으로 따로 떼어내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한다 증권사 부도나 파산의 경우에도 원금을 건질증권사 부도나 파산의 경우에도 원금을 건질증권사 부도나 파산의 경우에도 원금을 건질증권사 부도나 파산의 경우에도 원금을 건질
수 있게 하겠다수 있게 하겠다수 있게 하겠다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에서라고 한다 금융위는 고유의고유의고유의고유의
특성을 없애겠다는 것특성을 없애겠다는 것특성을 없애겠다는 것특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엄연한 증권투자상품인 를엄연한 증권투자상품인 를엄연한 증권투자상품인 를엄연한 증권투자상품인 를
팔되 수익은 보장하고 리스크는 증권사가 떠안으라는 식은팔되 수익은 보장하고 리스크는 증권사가 떠안으라는 식은팔되 수익은 보장하고 리스크는 증권사가 떠안으라는 식은팔되 수익은 보장하고 리스크는 증권사가 떠안으라는 식은
곤란하다 를 없애라는 것곤란하다 를 없애라는 것곤란하다 를 없애라는 것곤란하다 를 없애라는 것과 결과적으로 뭐가 다른가 라고 보도

사실 관계사실 관계사실 관계사실 관계

상품의 건전화상품의 건전화상품의 건전화상품의 건전화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를 신탁계정으로 운용하는 방안은 증권사의 부도 또는증권사의 부도 또는증권사의 부도 또는증권사의 부도 또는
파산 시파산 시파산 시파산 시 신탁계정 자산으로 투자자에 대해 우선 변제우선 변제우선 변제우선 변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 신탁계정 자체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신탁계정 자체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신탁계정 자체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신탁계정 자체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탁계정을 통한 관리가 고유의 특성을 없애거나특성을 없애거나특성을 없애거나특성을 없애거나
자체를 없애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님자체를 없애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님자체를 없애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님자체를 없애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http://www.fsc.go.krhttp://www.fsc.go.kr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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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보도 배포 시부터 즉시 배포 화2016.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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